
 “우리집에도 다시 봄이 찾아올까요”

- 정인자(가명) 어르신 부부 이야기-

  정인자(가명) 어르신의 남편 김동춘(가명)님은 여든이 넘은 시각장애인이십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인 정인자 어르신은 봉제기술을 가지고 있어 공장에서 일감을 
 집으로 가져와 생계를 꾸려가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왔습니다.
  김동춘 어르신은 이런 아내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천정벽력 같은 소식이 부부에게 찾아옵니다. 정인자 어르신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암 투병으로 팔이 자주 붇고 손에도 힘이 없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게 되셨고, 통증으로 붕대를 매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으로 인해 봉제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치료는커녕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연탄 값도 마련하기 어려워 부부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햇살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어르신의 가정은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이 가정에 다시 웃음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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